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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합원은 주인정신, 경영진은 주주정신?” �임금 실무소위 무용론 불가피…勞, “본회의로 가자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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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8월 24일(화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과 회사는 24일(화) 10시, ‘2021년도 단체교섭 임금 실무소위원회’를 재개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. ��정회 중 변화된 입장 여부를 묻는 노측 위원의 질문에 회사는 지난 번 회차와 다를 바 없이 ‘막중한 인건비 부담’을 핑계로 내세웠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“노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지 벌써 40일이나 지났는데 사측은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말로 어느 안건 하나 시원하게 내놓는 게 없다”고 비판했다. ��이어 “경영진은 조합원에게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생산성 과정에 기여하지도 않는 주주들의 눈치만 보는 주주정신으로 무장한 것 같다”며 “주주, 이사회, 투자자 눈치 보다 박탈감 속에서도 묵묵히 회사 성장을 견인해 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마음을 살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오늘도 협상에 진전이 없자, 가장 민감한 임금만큼은 실무소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. ��노동조합, “협상, 장기화돼선 안돼” 최고 경영진의 전향적 태도 다시 한 번 촉구.��이날 노동조합 변우영 실무소위 대표위원은 “조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조합원이 경영진도, 노동조합도 신뢰하지 않는 것” 이라며 “우리는 조합원이 노와 사를 신뢰하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의성실로 결과를 도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”고 강조했다.��이어 “오늘 이후부터 임금에 대한 논의는 실무소위 보다 양측 대표가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다루겠다는 것이 노동조합 입장”이라고 밝힌 뒤 “조합원의 절실한 마음을 대변해 이 자리에 있는 만큼 경영진의 진전된 태도를 기대한다”며 실무소위를 폐회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회차 실무소위원회에서 ‘교섭이 길어질수록 노사 모두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’며 요구안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. ��한편 노동조합은 ‘2021 단체교섭’ 임금분야에서 월정액 16,4만원 인상, 성과급 지급률 상향(525%→600%), 성과배분제 도입,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. 








